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갑사|광덕사|관촉사

주최 :

주관 : 태화산 마곡사

2010년 사찰 에너지 

절약·자립을 위한 워크숍

불기 2554(2010)년 2월 25일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및 충남지역 말사들





❑자료집 순서

✎117 ∙∙∙  주지 원혜 스님 인사말  작고(small), 느리고(slow), 자족하는

(satisfaction),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법(法)입니다

✎113 ∙∙∙  사찰 에너지 소비 실태 현황

_ 남 태 규  마곡사 종무실장

✎123 ∙∙∙  왜 사찰 에너지 절약과 자립이 필요한가 

_ 김 경 호  전 조계종 총무원 포교과장

✎129 ∙∙∙  사찰 건물에너지 진단과 효율화방안-단열 성능 개선을 중심으로 

_ 김 석 균  흙건축연구소 대표

✎157 ∙∙∙  에너지 걱정 없는 사찰을 위한 모색 

_ 김 성 원  흙부대건축 운영자, 전 에너지전환 간사

✎181 ∙∙∙  허울뿐인 생태사찰, 에너지전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_ 박 승 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준) 대표, 에너지시민두레 일꾼 

✎187 ∙∙∙  똥은 에너지다 _ 박 승 옥

              참고 자료 :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절약 교육 자료

✎101 ∙∙∙  우리 가족 7가지 좋은 습관



❑에너지 워크숍 일정

11:00~11:30  워크숍 동참자 접수

11:30~12:30  점심 공양

12:30~12:50  [문제의식 성찰하기] 

각 사찰의 에너지 소비 실태 발표와 문제점 공유하기 _박승옥

12:50~13:30  [문제의식 던지기 1] 

왜 사찰 에너지 절약과 자립이 필요한가 _김경호

∙ 강의와 질의 응답

∙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의 불가피성, 사찰에너지 절약과 

자립 계획 수립의 필요성

13:30~14:50  [문제의식 던지기 2] 

사찰 건물에너지 진단과 효율화 방안 _안성원

∙ 강의와 질의 응답, 실제 현장 진단

∙사찰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방안, 에너지 자족을 위한 ‘패시브 하우스’ 

소개 및 기존 목조 주택 단열 보강 시공 사례 소개, 틈새 메우기 

작업 시공 사례 소개

14:50~15:00 휴식

15:00~16:20  [문제의식 던지기 3] 

사찰의 전기에너지, 난방에너지, 취사에너지, 수송에너지 등의 절약과 

자립 방안 _김성원

∙ 강의와 질의 응답, 실제 시범 시공

필자 이름과 다름



 

16:20~16:40  [문제의식 던지기 4] 
사찰 해우소 수세식의 문제점과 바이오 가스 분해법 _ 박승옥

∙ 강의와 질의 응답

16:40~16:50  휴식

16:50~17:20  [워크숍 1] 
사찰별 에너지 절약|자립 실행 추진 전략 세우기 _박승옥(진행)
∙아이디어 모으기, 각 사찰별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과 자립 실행 

계획 수립하기, 추진 전략 작업지 작성하기

17:20~17:40  [워크샵 2] 
사찰별 에너지 절약|자립 추진전략 발표하기 _박승옥(진행)
∙ 각 사찰별 추진 전략 발표하고 공유하기

17:40~18:30 저녁 공양

18:30~19:00  [워크샵 3] 
사찰별 에너지 절약|자립 추진전략 발표하기(계속) _박승옥(진행)

19:00~19:30  [워크샵 4] 
주지 원혜 스님과의 대화

∙ 에너지 절약, 자립 추진 전략과 생태사찰 전략에 대한 의견 나누기

19:30~       지혜 나누기





작고, 느리고, 자족하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법입니다  7

주지 원혜 스님 인사말

작고(small), 느리고(slow), 자족하는(satisfaction),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법(法)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자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덕을 

보아야만 살아갈 수 있고 자연 없이 일초 일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들은 자연을 어찌 대하고 있습니

까. 자연이건 인간이건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일방적’이라는 것입

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자기 것 인양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하고 있다면 자연은 인간에게 일체의 것들을 무주상(無住相)으로 보시(布施)

를 합니다. 양쪽 다 그 끝이 없다는 점 역시 공통점입니다. 

우리 마곡사만 보아도 태화산이란 산신님이 넉넉하고도 자비로운 품을 지난 1,300여 

년간 내어 주었기에 이곳을 터전삼아 살아 갈 수 있었으며 계곡과 나무, 물님에 신세를 

지면서 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방적인 삶이 예전 같지는 않아 보입니

다. 너무나 탐욕스런 인간의 이기로 자연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으며 병들어 가고 있는 

자연으로 인해 인간 역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00여 년 전 우리 인간은 산업혁명이란 

탐욕스런 성공(?) 이후 자연의 자비와 은혜를 점점 더 강하고 크게 배반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고봉은 물론 수천m 해저와 지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탐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재앙의 세기가 더욱 강하고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연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가를 말해주는 동시에 인간의 마음과 정신

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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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동안 더 편리하기 위해 더 많이 소비했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연을 배려하지 

않은 채 우리들 멋대로 자연을 마구 파헤치면서 개발해 왔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로 인한 탐욕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양약은 작고(small), 느리고(slow), 자족하는

(satisfaction) 삶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

다. 작고 느리고 자족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지혜를 모읍시다. 그리고 일상에서 지혜를 

실천합시다. 

마곡사가 수행과 생태와 나눔이라는 3대 지표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3에스(S)를 바탕으로 

한 자연과 생명이야말로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보편적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의 가르침이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걸림 없이 통(通)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불변의 

진리를 제일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체의 생명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佛性)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와 극미한 생명들에도 불성이 있다는 가르침, 이 한 마디 

감로 법문에서 우리는 영성을 맑게 하려는 존재인 동시에 이웃에 행복을 보시할 수 있는 

자격을 완벽하게 구족한 ‘불자’(佛子)라는 진리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근거로 우리는 일체 생명이, 그 모양이 한낱 하루살이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미세한 생명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불성을 지닌 귀한 존재들이며 ‘일체 생명이 

평등하다’는 절대 진리를 주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간직한 존재들은 고통을 멀리하

는 동시에 행복을 추구하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웃의 행복을 서원하는 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자연에 바탕을 두고 있고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성을 맑게 하는 오체투지 수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의 품에 기대어 엎드렸을 때 바닥의 작은 풀에서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면서 

작은 풀 또한 자연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숨이 붙어 있는 

한 자연과 생명을 간직한 이웃들에게 신세를 져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삶(生)이 다했을 

때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四大)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마곡사의 3대 지표는 바로 일체 생명이 함께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길을 지향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핵심 깨달음 중 하나는 ‘연기’(緣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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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 비롯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물의 존재 방식이 바로 ‘연기’입니다. 인간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이 있고 

자연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전 지구적인 공통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더’(more)로 인한 삼독(三

毒)의 병입니다. 자연을 파괴해서 더 많이 얻어야 하며 더 많은 재화를 창출해야 하며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 내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례로 인류를 위해 죽어가고 있는 동물들은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소비해야 할 더 많은 가축들로 인식돼 가축들은 생명이 아닌 

더 많이 생산해야 할 ‘물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악성 

바이러스, 그것은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로 인한 탐욕

의 병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자연을 오염시켜 이제는 더 큰 재해와 

더 큰 재앙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병고를 치유하기 위하여 ‘덜’(less), ‘보다 적게’ 운동을 청규로 

정해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적게, 보다 불편하게, 보다 느리게’를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탐욕으로 물든 마음을 맑게 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앓고 있는 삼독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무소유와 생명을 사랑하는 불성뿐입니다. 최근 개설한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不作 一日不食) 생태농장은 무소유를 실천하며 마곡사의 밝은 미래

를 시험해 보는 희망의 충전소가 될 것입니다. 

소박한 것이 아름답고 맑은 법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

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인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많이 쓰고 많이 버리면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황폐해지는 이치입니다. 그동안 생태다 뭐다하여 부산만 떤듯한데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며 그동안의 과정들이 부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연의 아품을 함께하고 나아가 치유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

이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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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다면 누구나 내면의 아름다움과 맑음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행할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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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태화산 마곡사

생태도량 완성을 위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자족(自足)의 길은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혜)가 2월 25일 친환경 생태도량으로서 사찰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불교적인 방안과 실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

을 개최합니다. 개별 단위 본사나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준비한 이번 에너지 워크숍은 마곡

사를 시작으로 제6교구 본, 말사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해 친환경 

생태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사찰에너지 소비 현황과 워크숍의 필요성

현재 사찰의 에너지 소비는 대다수 큰 사찰의 경우 대부분 1년에 1억 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소비 형태적인 면에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름보일러 위주의 난방 시설은 

반드시 그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당면 과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사찰의 소임자 및 

불자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재고가 절실합니다. 마곡사는 이에 사찰의 

에너지 소비 현황과 형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이에 관한 

공감대를 제6교구 본, 말사를 중심으로 확산시키려 합니다. 이와 함께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공공의 장소이면서 가장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사찰이 에너지

를 절약하는 문화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동시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천함으로써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난화 및 이로 인한 환경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대중화



12  2010년 사찰 에너지 절약·자립을 위한 워크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워크숍 목표와 향후 실천 과제들

마곡사의 첫 에너지 워크숍은 사찰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문화의 대중화를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마곡사를 비롯한 제6교구 말사들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별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수립(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자립 실행 계획 중간 점검과 결산(온실가스 감축량 점검)과 사찰 

에너지 절약과 자립 시설을 통한 다양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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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등 에너지 소비 실태

사찰 에너지 소비 실태 현황

남 태 규  (마곡사 종무실장) 

Ⅰ. 에너지 소비현황 개요

1.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고갈과 환경 오염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과 자립 방안을 모색한다.

  ◎ 전반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고비용 가옥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 그와 함께 많은 신도들에게 생태적인 수행을 통하여 생태 순환의 생활 방식이 사회

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 에너지 형태별 조사 : 가스, 전기, 유류형태로 분류

  ◎ 월별 소비실태 조사 : 월별소비실태에 따른 현황 비교

  ◎ 소비실태 조사방법 : 연간 분야별 사용량 고지서와 거래표에 따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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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사찰

  ◎ 마곡사 : 충청지역 교구 본사로서 상주 대중보다는 내방객들이 많지만, 종무행정과 

템플스테이 운영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음(상주인원 20~30여 명/ 

하루 공양 30~50여 명 / 초하루 공양 인원 100~150여 명) 

  ◎ 갑사 : 6교구 내에 비중 있는 수말사로 선원과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임 

  ◎ 관촉사 : 논산 지역 최대 사찰로 별도의 수행 공간보다는 일일 기도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음 

  ◎ 광덕사 : 천안 지역을 대표하는 기도사찰임

Ⅱ. 사찰 에너지 소비 실태

1. 에너지 소비 분류

   ① 전기에너지 : 냉 난방용, 사무용, 생활용, 농사용

   ② 유류에너지 : 냉 난방용, 차량용

2. 사찰별 에너지 소비 현황(가스1kg1,500원 / 유류 1리터 1,000원 기준)  

  ① 마곡사(월별전기료 소비 현황표 별첨)

에너지 종류 총 사용량 사용요금 월별 평균 비고

전기료 　 51,080,350 4,256,696  별첨자료 참조

가스(취사용) 2,778kg 4,167,000 347,250  공양간 취사용 가스기기(월간 231.5kg사용)

난방용 등유/경유 40,713리터 40,713,100 3,392,758  기름보일러(월간 3392.75리터 사용)

95,960,450 7,996,704

  ◎ 경유보일러 : 연화당 대중 방 및 다각실

  ◎ 등유보일러 : 연화당(종무소), 심검당, 염화실, 접견실, 수선사, 선원 샤워실

  ◎ 심야보일러 : 매화당(선원), 공양간

  ◎ 전기  판넬 : 심검당(접견실, 경비초소, 요사), 노전채, 은거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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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사(월별전기료 소비 현황표 별첨)

에너지 종류 총 사용량 사용요금 월별 평균 사용기구

전기료 　 24,146,320 2,012,193  별첨자료 참조

가스(취사용) 4,830kg 7,245,000 603,750  공양간 취사용 가스기기(월간 402.5kg사용)

난방용 등유/경유 40,713리터 40,713,100 3,392,758  기름보일러(월간 3392.75리터 사용)

72,104,420 6,008,701

　 난방유 가스(취사용) 가스(난방용) 합계
1월 1,750,000 333,000 90,000 2,173,000
2월 3,140,000 360,000 60,000 3,560,000
3월 3,510,500 288,000 64,000 3,862,500
4월 323,750 384,000 　 707,750
5월 558,000 270,000 30,000 858,000
6월 0 168,000 0 168,000
7월 0 252,000 28,000 280,000
8월 3,293,525 294,000 0 3,587,525
9월 0 210,000 0 210,000
10월 877,500 90,000 0 967,500
11월 2,070,000 378,000 32,000 2,480,000
12월 2,806,000 367,000 33,000 3,206,000
합계 18,329,275 3,391,000 337,000 22,057,275
　 36,658,550 6,785,000 460,000 44,117,550

③ 관촉사(월별전기료 소비 현황표 별첨)

에너지 종류 총 사용량 사용요금 월별 평균 사용기구

전기료 　    12,343,540 1,028,628  별첨자료 참조

가스(취사용) 790kg 1,249,000 104,083  공양간 취사용 가스기기(월간 66kg사용)

난방용 등유/경유 18,000리터 18,000,000 1,500,000  기름보일러(월간 1,500리터 사용)

31,592,540 2,6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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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광덕사(월별전기료 소비 현황표 별첨)

월
전기료

가스 난방유 합계 월평균
사용량 사용료

1 2,123 1,769,040 249,100 680,000 2,700,263 225,022
2 1,855 1,749,600 380,000 567,000 2,698,455 224,871
3 2,246 1,733,370 375,000 　 2,110,616 175,885
4 3,117 1,440,620 200,000 　 1,643,737 136,978
5 2,779 1,450,280 197,400 　 1,650,459 137,538
6 1,999 1,135,480 182,400 　 1,319,879 109,990
7 1,749 1,011,170 159,100 　 1,172,019 97,668
8 1,749 1,182,850 170,200 　 1,354,799 112,900
9 1,887 1,218,390 167,700 　 1,387,977 115,665
10 2,760 1,159,310 188,700 　 1,350,770 112,564
11 3,761 1,210,060 294,550 　 1,508,371 125,698
12 4,734 1,782,590 353,750 　 2,141,074 178,423

총계 30,759 16,842,760 2,917,900 1,247,000 21,038,419 1,753,202

Ⅲ. 에너지 소비실태 진단

1. 진단 내용

1) 난방용 에너지

전반적으로 유류위주의 난방연료에서 심야 전기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었다. 최근 전기료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용 펠렛을 연료로 화목보일러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기존의 난방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최종안은 아닐 것이다. 또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찰의 정서상 풀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① 유류에너지 : 대부분의 사찰이 기존의 전통적인 유류보일러 의존도가 높다. 전통적인 

가옥구조의 문제점과 각 건물 별로 개별적인 난방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이 들더라도 기존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많다. 

② 전기에너지 : 유류에너지 보다도 소음이나 공해물질 배출 등의 인한 문제점과 단조로

운 시스템으로 유류에너지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활용중이다. 하지만 전기용량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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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와 같은 누진율 등으로 개설에도 한계가 따르며, 누전과 단전에 따른 문제점은 고스란

히 가지고 있다.  

③ 화목보일러 : 금번 조사한 사찰에는 이러한 난방에너지원은 있지 않다. 또한 화목보일

러를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큰 사찰이다 보니 기존의 난방 에너지원을 교체하고 개설하는 

비용과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주변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용기기

① 전등 : 일반적인 법당이나 요사에서 사용하는 전등의 경우 삼파장등을 사용함으로 

에너지를 효율화를 꾀하지만 아직도 도량 밝힘용 전등의 경우 난방용 에너지원만큼이나 

많은 전기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 가로등의 경우 태양광 가로등과 

같은 데체에너지원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러한 태양광 가로등으로 교체하

여 사용함이 타당 할 것으로 보인다.

② 전열기기 : 전통 가옥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법당마다 산재해 있다. 도심 사찰과는 

다르게 많은 신도들이 항상 상주하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 법당관리원들을 위한 난방용 

전열기와 여름에 사용하는 선풍기와 같은 전열기기들이 보물이나 국보급 건물에도 여기저

기 산재해 있다.   

2. 대안제시

1) 전통가옥의 구조 개혁 : 전통가옥 구조에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찰 에너지 

효율화는 논 할 수도 없다. 사찰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난방에너

지원이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에 쓰던 에너지를 줄이기보다는 틈새 매우기 등을 통하여 

에너지가 덜 들어가게끔 줄여 간다는 것이다. 특히나 전통가옥의 목질부와 토질부 사이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낭비야 말로 말 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벽에 있는 틈새 매우기와 창문 

조립의 기술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사찰 난방 에너지의 효율성은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목질부와 토질부 사이의 목질 돌기를 만들어 틈 매우기 실시

2) 공앙공급식 난방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이미 환경 선진국이라는 유럽 많은 나라들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중앙공식급 난방에너지원을 마을 단위로 만들어서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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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찰은 10~30개의 건물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

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공급식 마을보다도 짧은 거리에 산재해 있음으로 그들보다도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한 사찰에 각 건물마다 울려퍼지는 보일러 가동소리를 멈출 수만 있다면 보다 생태적인 

사찰로 발돋움 할 것이다.  

3) 생태적인 수행상 구현 :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다. 

좀더 이전에 고민하고 실천했다면 이렇게까지 자연이 아파하며 소리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

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일들이 내일 당장 실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치 않을 것이다.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탓하기 전에 바로 당장 들고 있는 종이컵을 던져 버리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당연시 생각할 때 비로소 친환경 적인 생태 사찰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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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던지기 1]

왜 사찰 에너지 절약과 자립이 필요한가

김 경 호 (전 조계종 총무원 포교과장)

6교구본사 마곡사 3대 지표인 수행, 생태, 나눔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현시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에너지’문제를 화두로

에너지는 왜 수행인가 - 인간의 행을 닦는 - 삶을 가꾸는

         왜 생태인가 - 자연과 인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왜 나눔인가 - 현시대와,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1) 사찰의 기원 

빔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식사를 손수 시중들면서 생각했다. 

‘세존께서 거처하실 알맞은 곳이 어디 없을까? 마을에서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고, 

교통이 편리하며, 사람들이 세존을 찾아 뵙고자 할 때 가기 쉽고, 낮에는 혼잡하지 않고, 

밤에는 소리가 없어 조용하며,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사람들로 해서 번거롭지 않은, 홀로 

앉아 있기에 알맞은 곳이 좋겠는데 나의 죽림원(竹林圓)이 마을에서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 

않고, 다니기에 편리하고, 세존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기 쉽고, 낮에는 혼잡하지 않고, 

밤에는 소리가 없어 조용하며,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번거롭지 않아서 홀로 앉아 있기에는 

알맞은 곳이다. 나는 이곳을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증정해야겠다.’

뜻을 정한 왕은 공양을 마친 부처님의 손을 씻어드리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림의 동산과 거기에 지을 정사를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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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팔상록>

사찰의 기능과 목적이 모두 들어있다 - 수행/ 탁발/ 대중교화

지나친 편리, 풍족을 위함이 아니다. 

2) 소욕지족 - 불교적 삶의 방식 

“분소의(糞掃衣)는 능히 비구의 옷에 대한 악욕을 고치고 걸식(乞食)은 능히 비구의 음식

에 대한 악욕을 고치고, 수하(樹下)는 능히 비구의 침구에 대한 악욕을 고치고, 신심적정(身

心寂靜)은 능히 세속에 대한 악욕을 고치나니, 이 네 가지 약으로 네 종류의 병을 제거하면 

그것은 성행(聖行)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그리고 이런 성행은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이름을 얻게 되는바 소욕하기에 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지족하기에 적은 것밖에 

못 얻었을 때라도 마음에 후회함이 없는 것이다.”<열반경>

 “메아리 울리는 바위굴로 염불당을 삼고

  슬피우는 기러기로 마음의 벗을 삼으리

  절하는 무릎이 얼음같이 시려도 따뜻한 곳을 생각하지 말고

  주린 창자가 끊어질 듯 하여도 밥을 생각하지 말지니라.“ -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

3) 인류문명의 위기를 맞아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때 

풍요로운 현대 물질문명은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 

석유는 난방이나 수송 에너지로만이 아니라 섬유 플라스틱, 의약품, 비료 등 온갖 산업의 

원료. 옷은 물론 핸드폰, 텔레비전, 비닐장판, 비닐봉투 등 석유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절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 한 끼의 식사에도 석유가 90%가 들어있다.(비료, 농기계, 

운송, 조리용 연료 등)

석유고갈 - 인류는 벌써 전체 석유매장량의 절반 정도를 태워버렸다. 석유 소비는 늘어만 

가는데 석유 생산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대체로 2010년~2920년을 석유 피크로 

본다) 

20세기, 21세기 지구촌 분쟁의 원인은 석유, 1,2차 세계대전과 중동문제, 이라크 전쟁 

등 석유를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생겨난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석유자원을 둘러싼 다툼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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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불가능한 생활방식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으로 -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현대문명은 자연이 1억년에 걸쳐 만든 화석연료를 1-2백년만에 

탕진해버린다. 이것이 제대로 된 문명일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는 조상이 저지른 

잘못-고갈된 자원과 오염된 지구환경-을 물려받아 죽도록 고생만 해야 한다. 자연자원에 

대한 착취와 수탈, 대량의 쓰레기 배출로 물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숨조차 자유롭게 

쉴 수 없다. 그래서 소욕지족은 수행자만을 위한 가르침 아니라. 현대문명의 한계에 봉착한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부처님의 말씀이다. 

불자들이 조금 덜 따뜻하게 살고, 조금 부족하게 먹고, 조금 덜 풍요롭게 살면 아낀 만큼 

중생에게 돌려진다. 혼자만의 실천으로도 세상이 좋아지는데, 천만 불자가 함께한다면 세상

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이것을 사찰에서 먼저 실천하고 불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4) 에너지 문제는 인류의 위기이면서 절 집안의 문제

절 집안의 생활방식도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 - 화폐, 석유와 전기, 자동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교만이 피해갈 수 없다.

- 현실의 문제 - 사찰의 에너지 문제

예산 대비 에너지비용 - 고비율, 부담스러운 처지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전통사찰의 사격에 맞아야 하고, 활용도.에너지.관리 부분이 중요

하다. 즉 외형은 전통을 따라야 하지만 단열이나 설비는 현대적 시설로 보완하여야 한다. 

직지사의 경우 많은 난방비가 든다고 했는데, 지금 사찰에서 건물을 유지하는데 난방비가 

제일 걱정이다. 이러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미황사의 경우는 벽에 석고보드를 설치하고 

바닥에는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에 우레탄을 쓰고, 지붕에도 우레탄을 사용하여 열 손실을 

방지했다. 전기료 및 세면장 역시 최소 비용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미황사 사례/ 금강 스님 <우리나라 절 불사에 대한 성찰과 방향모색> 제1차 토론

- 겨울이 되면 우선 은행 대출로 몇천만원을 마련해서 겨울 난방을 하고, 이듬해 초파일 

수입으로 변제 - 모 스님

- 칠불사 아자방 구들도사 담공선사 - 한 번 불을 넣으면 49일 지속, 두 번 불을 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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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거를 마치는 - 에너지 효율의 이상적 모델이 실전

5) 기후변화 -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식생의 변화 - 대구사과?/ 왕대나무 - 팬더의 주식

주홍날개꽃매미(중국매미)의 창궐, 

수행환경 파괴 - 물이 마르면 절이 망한다는 옛말

6)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 2100년에 세계인구가 2배가 되고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3％를 유지

하는 조건하에서,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70억 톤에서 2100년에는 200억톤으로 

증가.

이 경우 1990년에서 2100년 사이에 대기온도는 평균 2℃(1.0∼3.5℃) 상승하고, 해수면은 

평균 50㎝(15∼95㎝) 상승. (산업혁명 이전 1만 년 동안 대기온도는 1℃ 미만 내에서 변했

다) 

이와 같은 이상기온과 해수면 상승은 자연계에서는 대단한 변화로써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던 지구상의 모든 물리적, 생태학적 균형을 파괴하여 일찍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후, 자연생태계, 해류흐름 등의 변화를 초래. 

한반도의 경우 이미 온대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대해 이미 30여년 전부터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시작되었고, 

1994년 국제 기후변화협약 체결(한국은 47번째로 가입)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수치와 방안을 마련

2009년 코펜하겐회의 개최 -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구속력 있는 기후협약을 도출

하고자 했지만 국가간 입장 차이로 구속력 있는 안을 만드는데는 실패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배출탄소 

감소를 위한 제도적, 경제적 장치가 속속 도입될 것이다. 

7) 대안은 무엇인가

화석연료를 넘어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

- 철학의 문제 - 불교적 삶/ 연기적 삶/ 共業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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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에너지 소비실태는 합당한가를 성찰

- 절이 먼저 변해야

그런 점에서 인천의 스승인 스님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알고 실천할 때

스님들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기에  빠르게 바뀔 수 있다. 

- 작은 것부터 실천

큰 시설이나 모양일 필요는 없다- 작은 부분에서라도 실천 가능한 긍정적 모델이 필요

쉽게, 저렴하게, 빨리 할 수 있는/ 4년 임기제 공찰의 한계

공부해야 한다. - 재생에너지, 고효율 등에 대해서는 

<사찰에너지 사용 개선방안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토론회> 2009.12.15의 제언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조계종 환경위원회 

1. 에너지 절약 진단 종합

  가. 전기부분

     1) 컴퓨터(P.C) 절전 강화

     2) 냉온수기 및 자동판매기 타이머(Timer) 설치

     3)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4) 창고와 화장실의 에너지 절약 - 자동 조명 

     5) 팩케이지 에어콘의 에너지 절약 - 필터 청소, 직사광선 피하여 설치

  나. 열부분

     1) 보일러 용량 산정에 기준 필요 - 과용량 설치가 많다. 

     2)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보일러의 관리가 미흡 - 폐가스 위험, 방열 손실

     3) 보일러 관리 필요 - 전문 관리업체 관리로 효율 향상

2.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필요

3.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활용

4. 정부지원 정책 활용

  가. 고효율 에너지 절약기기 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나. 에너지 절약기기 융자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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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환경전략팀장 신종민상무 - 2010년 2월 16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문제, 그린테크놀로지, 에코디자인, 그린 

커뮤니케이션, 그린 마케팅 등 환경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신사업분야를 개척 

이를 사찰에 적용한다면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문제 - 

그린테크놀로지 - 

에코디자인 - 

그린 커뮤니케이션 -

그린 마케팅 - 

환경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신사업분야 -

누가 할 것인가

주지스님 - 절대적 책임

대중 스님 - 교육 주체/ 실천 주체

종무원 - 자기 담당 분야의 책임자 - 후원, 시설관리 등

핵심 신도 - 

일반 신도 - 

관람객 - 절에 들어서는 순간 생태적 실천이 강제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8) 워크샵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최소목표 - 사찰의 에너지 사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식

현실목표 - 에너지 절약과 자립계획 수립

           적은 비용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방안 발굴(단열, 절전 등)

           최소투자로 확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보

              (풍력, 수력, 지열, 태양열, 태양광, 산림자원 등)

           에너지 의존형 시설, 사업 등을 저 에너지 모델로 개선

최고목표 - 명실상부한 생태사찰로 발전(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

           지역 에너지 공동체의 중심(신도와 지역민들에게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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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던지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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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던지기 3]

에너지 걱정 없는 사찰을 위한 모색

김 성 원 (흙부대건축네트워크 메니저, 전 에너지전환 간사)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분야별 비율을 살펴보는 데 부터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려 합니다. 참고로 일반 가정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공간난방에 30%, 공간냉

방 9%, 온수 15%, 조명에 6%, 냉장고 9%, 기타 가전기구 27%, 요리(취사) 4%의 비율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를 크게 나눠보면 냉난방 온수를 포함한 통칭 냉난방 

분야는 44%, 가전, 냉장고, 조명 등 전기분야는 42%, 취사 분야가 4% 의 비율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절감’은 결국 난방에너지와, 전기에너지 이용과 그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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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기분야의 절감 방안과 자연에너지 발전

I.1. 전기 절감 방안

‐ 대기전력 차단만으로도 11% 절감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전기제품 이용 습관을 바꾸

는 방법도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기전력이란 가전기기가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전선과 연결된 콘센

트에 코드가 꽂혀 있을 때 흐르는 약간의 전기를 말하는 데 소량이긴 하지만 코드가 꽂혀있

는 상태에서 24시간 내내 흘러간 것을 합하면 꽤 많은 양이 됩니다.   대기전력은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의 5%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정소비 전력의 약11%를 차지합니다. 

대기전력만 효과적으로 줄여도 1년에 한달은 전기를 공짜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기

제품을 끌 때마다 코드를 빼서 전기를 차단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를 해결 하는 

방법이 바로 멀티탭 사용입니다. 텔레비전, 오디오,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각종 가전기

기를 멀티탭에 연결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멀티탭 스위치만 누르면 상당한 양의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좀더 발전된 멀티탭에는 절전콘센트, 절전타이머 등 ‘대기전력자

동차단콘센트’가 있습니다. 

‐ 절전형 조명기기로 3%~70% 절감

건물을 밝히는 데 절전형 조명기기(전등)를 이용하면 전체 전기소비의 3% 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백열전구를 형광램프 또는 절전형 LED 램프로 교체하거나 정원등이나 야간보

안 조명은 태양전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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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부분의 태양전지 등은 대개 축전용량이 작고 밝지 않아 산중 사찰의 정원등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도센서와 인체잠지(재실) 센서가 부착된 전기절약형 점등스위치 장치는 기존 계통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조명에 이용되는 전기의 7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오토온((주)텔트론 제품)과 같은 절기절약형 점등스위치 장치는 센서의 감지 범위가 20m 

내외로 넓은 데다가 자연광을 감지하여 충분히 채광되는 곳에서는 점등 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 화장실이나 복도, 가로등 밑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 감지하여 점등됩니다. 또한 

총 소비전력이 1,100W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장치에 다수의 등을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공동시설 또는 공공시설에서 절감효과가 높습니다. 

(AutoOn 장치와 사용 전 후 전기요금 절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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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를 이용하자. 

에어콘 한대의 전기 소모량은 선풍기 40~50대의 전기 소모량과 같습니다. 에어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선풍기와 병용합니다. 큰 규모의 법당이나 식당의 경우 천정형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천정선풍기를  답니다. 천정선풍기는 여름에는 정회전으로 공기를 순환시켜주

며 찬바람 효과를 내어 실내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며 에어콘 효과를 상승시켜 항상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방안의 공기 대류를 일으켜 온도를 무려 5도 가까이 떨어뜨린다

고 합니다. 겨울에는 역회전으로 실내 상부의 뜨거운 공기와 하부 의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

켜 항상 쾌적하고 따뜻한 실내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천정 에어콘과 함께 달린 천정 선풍기)

I.2. 자연에너지 자가 발전

‐ 태양광 발전

전력 공급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작은 암자 등에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 아산 옥련암 등과 문경 봉암사 

산내 암자인 백운암과 대규모 사찰인 통도사에도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로 조명과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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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 암자의 경우 약 99㎡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전지판을 장착해 연간 1만 80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단, 산중 사찰의 경우 일조량이 많지 않거나 태양광 설비가 

전통사찰건축물이나 주변 경관 등 생태,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적용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 정부보조 60%)

(통도사 주차장의 태양광전지판)

‐ 소수력발전

산중 사찰 인근엔 보통 항상 물이 끊이지 않는 계곡이 있어 소수력발전을 고려할만 합니

다. 낙차가 큰 곳에 댐이 아니라 관을 설치해서 관속을 통과하는 물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것과 흐르는 물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발전기를 돌리는 두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식 모두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

다. 강이나 계곡물의 낙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물 속에 소위 ‘전구형 터빈’(bulb turbine)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기존의 수력터빈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물이 터빈과 수직방향

으로 떨어지면서 터빈의 날개를 때려서 돌리지만, ‘전구형 터빈’은 회전축이 물의 흐르는 

방향과 평행으로 놓입니다. 강물은 터빈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흘러 나오고, 이때 물의 

흐르는 힘에 의해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구형 터빈이 많이 

설치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소수력발전은 대형 댐을 건설해서 발전하는 경우와 달리 

건설기간이 짧습니다. 건설에 투입된 에너지의 상쇄기간도 소수력발전은 9개월 정도 걸립

니다. 단 초기건설비 부담이 크고 강수량 변동에 따른 발전량 변동(연평균 가동률 3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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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편입니다. (참조 정부보조율 60%)

(소형 수력발전기)

II. 난방분야의 절감 방안과 자연에너지 이용

II.1. 난방에너지 절감 방안

난방비 걱정은 집 지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집 지을 요량으로 집 구경 오는 이들은 흔히 

“벽은 얼마나 두껍나요? 겨울에 기름은 얼마나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을 자주하더군요. 

벽만 두꺼우면 단열이 잘되어 난방비를 줄일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묻는 거지요. 

건축물의 겨울철 난방 부하를 살펴보면 냉기침투 35%, 창 23%, 지붕 15%, 벽 15%, 바닥 

9%, 문 3%입니다. 여름철 냉방부하는 습기유입 25%, 창 23%,지붕 21%, 실내습기 13%, 

벽12%, 열기침투 4%, 문 2%입니다. 벽만 두껍다고 냉난방비를 줄일 수 없지요. 기초와 

바닥, 지붕과 창문 등 단열시공은 제쳐두고 벽만 두꺼운 집은 한 겨울 홀딱 벗고 두터운 

웃옷만 입는 격입니다. 구석 구석 철저히 단열을 해야 겨울철 따뜻하고 여름철 시원해집니

다. 가능하다면 화학단열재가 아닌 볏짚이나 왕겨숯, 조개류 껍질과 같은 천연단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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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보길 바랍니다. 

기존 전통 사찰 건물의 경우 추가적인 단열시공이 쉽지 않습니다. 문화재인 건물의 특성

상 건축물 변경이 어렵습니다. 단, 승려의 생활과 관련된 부엌과 식당, 잠자고 쉬거나 잠자는 

생활 공간으로 신축한 요사채의 경우 단열 시공할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옥 건축물의 특성상 벽체 단열은 쉽지 않지만 중천장을 갖고 있는 요사채의 경우 중천장을 

그대로 두고 종이반자를 겹으로 다시 올려 이중 중천장을 만들어 천정 단열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창과 문의 단열은 전통가옥에 맞게 전통 한지 이중창호가 제격입니다. 전통 한지 

이중창호는 이중 단열 유리에 버금가는 단열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단지 창에 커튼을 설치하기만 해도 35% 정도 열 손실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바닥을 단열보강하기는 쉽지 않고 자칫 공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냉기가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곳은 바닥인데 바닥에 담요나 얇은 이불을 하나 정도 

깔아두면 보일러를 끄더라도 온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만약 카펫을 깔고 생활할 경우 같은 

난방비로 2~3℃ 정도 높은 체감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II.2. 대안적 난방 장치들

‐ 마침맞은 대안적 난방장치는 없다.

보일러를 놓아야 할 시점이 되면 머리 속이 복잡해집니다. 기름이나 가스보일러는 연료비

가 걱정이고, 전기보일러는 누진세가 부담. 연탄은 싸지만 갈고 재 치우기가 고역. 화목보일

러는 나무 해대기가 버겁습니다. 압착 폐목을 연료로 쓰는 펠릿pallet 보일러는 380만원이나 

하지만 2/3 정도 정부지원이 있어 귀가 솔깃한데 문제는 펠릿. 20kg 한포에 7,000원 수준인

데다 펠릿 수급도 원활치 않고 기대보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비판도 

많은 편. 태양열보일러는 어떨까요. 보일러 설치만 850~900여만원 정도. 50% 정부보조가 

있다지만 자부담도 만만치 않네요. 해 없는 날에는 가스 보일러든 기름 보일러든 보조 

난방장치를 돌려야 합니다. 지열난방은 어떨까요. 2천 여 만원 드는 설치비용에 정부보조가 

있다해도 5백 여 만원 넘는 자부담이 말 그대로 부담됩니다. 아무래도 마침맞은 난방장치는 

없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문제점도 한몫을 하고 있고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적 수준이나 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따져들면 현대적 난방장치나 설비들은 아무리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라도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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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산업의 공산품이기 때문입니다. 난방장치를 설치하고 연료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소비자가 됩니다. 아쉽게도 태양열보일러나 지열시스템, 팰릿보일러 등 역시 

에너지 산업의 옵션 상품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소비자인 이상 아무리 잘 따져본들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만족할만큼 설치비를 포함한 전체 난방비 부담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한 포항 천곡사, 양산 통도사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들을 난방에 도입한 사찰들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찰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을 비롯해 태양열, 바이오매스, 지열 등 4개 분야입니다. 

포항 천곡사는 전국 사찰 중 최초로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열냉난방은 

땅 속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해 겨울에는 

열을 끌어올려 난방과 급탕에 쓰고 여름에는 열을 끌어내려 냉방에 쓰는 것입니다. 이 

간단해보이는 논리를 현실로 바꾸는 데는 두 가지 설비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상‐지하 연결

용 순환파이프로, 상가 건물 한 채 규모면 파이프 수십 개를 지하 100~150m까지 묻어야 

합니다. 다음은 충분한 온도로까지 열을 저장하는 장치(열펌프)인데, 바로 이 기술이 최근 

들어 상용화되면서 지열냉난방의 보급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열냉난

방의 가장 큰 이점은 이미 완공된 건물이라도 시공에 필요한 주변 공터(건물 바로 밑이 

아니라도 무방)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고 냉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초기시설비가 많이 들고 지질에 따라 시추비용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트 펌프와 

순환펌크의 전기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소형 지열 시설은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인 천곡사가 지열시스템 도입 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지열시스템

을 도입한 건물이 문화시설인 소천문화관이었기 때문. 통도사 성보박물관도 같은 이유로 

정보지원 하에 지열시스템을 도입.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냉난방 소요 에너지의 100%

를 지열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는 데 이같은 결과 연간 5000만원의 에너지 절감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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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형 지열냉난방 시스템 계통도)

천곡사 지열냉난방 시스템 개요

▷ 건물개요: 소천문화관. 3층 규모. 2005년 8월 착공.

▷ 시공업체: 삼양 에코너지

▷ 설비비용: 4억 5천만원. 이중 2억원을 산업자원부가 지원(2005년 3월 31일 지원

기관으로 선정됨).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연 2%의 저리로 전액 융자.

▷ 기대효과: 가동 후 4년 내에 초기투자비용 회수 예상.

▷ 공사규모: 31개의 파이프를 수직방향 120m로 설비. 그밖에는 일반 보일러보다 

기계실이 조금 더 넓다는 점(20평 가량) 외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 파이프 

설비는 지하 2m에 위치하므로 공사 후에는 그 위를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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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보일러 도입한 직지사, 김제 금산사

간벌 또는 임목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이용이 사찰의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은 풍부한 사찰림을 가꾸고 있는데 이러한 사찰림

을 활용한 바이오매스(나무, 낙엽, 식물 폐기물 등)는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바이오매스의 난방이용은 주로 화목보일러, 팰릿보일러, 나무화덕이 대표적입니다. 바이오

매스를 도입한 대표적 사찰은 양산 내원사입니다. 내원사는 매년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목재량만 9만 톤에 달하는 데 사찰림을 보유한 곳 가운데 유일하게 참나무 위주의 

연료재를 벌채해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3만 3천톤의 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천 직지

사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해 약 1000평에 가까운 전각과 요사채의 냉난방을 담당하고 있습니

다. 등유 대비 3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며, 김제의 금산사 역시 간벌 

과정에 나온 폐목을 화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기름보일러에 비해 화목 

확보와 관리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화목보일러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소실 단열보강, 배연지연판 설치 등 화목보일러를 보완해 

화목 소비량을 줄이고 연소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단한 보강만으로도 화목

보일러의 장작소비를 30~4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잠깐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석사리 513‐2 (4 가구) 주택에는 (주)ECC엔지니어링이 개발한 목편 및 생활쓰레기 

발효를 통한 온수, 난방, 메탄가스 이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발효조 

규모가 바닥면적 17.8평에 전체 지하 2개층 규모(60평)로 설치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발효조 

안에 온수탱크와 배관, 가스조, 호기조, 정화조 등 설비가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시설은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건축물 내에서 전량 자가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중수와 에너지(온수, 난방수,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쓰레기 무배출, 에너지 자급형 

소규모 바이오매스 시설입니다. 공정이 간단하고 시설비용은 가구당 200만원 미만(500가구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시설비 회수는 약 2년 정도입니다. 도시 아파트 30평형에 적용시 

관리비 년 100만원 절약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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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발효조 내부 시설 개념도)

‐ 태양열을 이용하는 천곡사와 내원사

태양열을 이용하는 사찰은 천곡사, 내원사, 마곡사 등 다수의 크고 작은 사찰들이 있습니

다. 그러나, 대부분 태양열 온수기 수준이고 그나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

다. 한국의 경우 지붕 위에 물통과 집열판이 일체형으로 올려진 태양열 온수장치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열 난방장치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의 기후조건도 

문제지만 대부분 단열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태양열은 보조적 난방 수단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을 부실하게 지어서 열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태양열 난방설비

를 아무리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태양열 난방은 단열 시공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열 집열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붕에 설치되어서 필요한 난방용이나 온수용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기타 대형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태양

열난방 장치는 축열조가 커야만 하는 데 뜨거운 물이 대부분 난방과 온수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하절기에 만들어지거나 해가 뜨는 낮 동안 만들어지고, 정작 열이 많이 

필요한 동절기나 밤에는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잘 비치는 여름에 물의 온도는 

섭씨 95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은 대형 축열조에 보관되었다가 겨울에 난방용 및 온수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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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게 됩니다. 이러한 대형 축열조와 태양열집열판을 이용하면 난방온수 연료비를 50%까

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태양열 난방조건이 독일보다 4배 이상 좋기 때문에 

적당한 규모의 집열판만 설치하고 건물 단열만 철저히 해도 충분히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찰에 태양열 집열판을 대규모로 설치할 경우 경관손상 가능성이 높거나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찰 건물 대부분이 단열을 철저히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전통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독일 브람펠트 생태 주거단지의 태양열 집열판)

II.3. 태양과 바람을 이용하는 패시브 솔라 하우스

‐ 시스템 없이 태양열을 이용하는 자연형태양열주택

1973년 제1차 오일쇼크가 오면서 건축분야에 에너지 자급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전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40%, 이중에서 냉난방 에너지 소비의 60%를 차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건축가 A.바웬이 본격적으로 패시브 건축(passive house) 운동을 제창

합니다.이후 대안적 건축은 ‘수동적(passive)’으로 특별한 시스템없이 태양광에너지를 효과

적으로 이용하는 자연형태양열주택(passive solar house)으로 발전합니다. 자연형태양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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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름에는 철저한 단열로 외부의 열기를 차단하여 집안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창이나 

벽체에 닿는 태양열을 집안으로 최대한 끌어들여 실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낮에는 태양열

을 흙벽(바닥)에 축열하여 실내 기온 상승을 억제하고 밤에는 축열된 열을 실내로 복사하게 

하여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연형태양열주택의 지침을 따라 집을 지으면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패시브하우스 적용 기술들)

1. 낮 시간 동안 햇볕이 잘 드는 남향 택지를 선정한다.

2. 태양열을 이용하기 좋게 건물을 동서로 길게 배치한다.

3. 북쪽 벽은 겨울과 밤에 에너지 손실이 적게 창을 작게 낸다.

4. 건물 전체를 철저히 단열하여 겨울철 냉기와 여름철 열기를 차단한다.

5. 남쪽 창은 햇볕이 잘 드는 한편 열 손실이 높기 때문에 크기에 유의한다.

6. 차양을 두어 여름철 햇빛은 차단하고 겨울철 햇빛은 쉽게 한다.

7. 흙벽(바닥)과 물통 같은 축열체를 이용하여 낮에 열을 저장하여 야간에 이용한다.

8. 창문에 커튼을 달거나 덧창을 설치하여 야간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

9. 여름철 자연 바람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창들을 배치한다.

10. 낮에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남쪽에 배치하고 북쪽에는 창고나 계단 등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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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물 동, 서 측면에는 활엽수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남쪽에는 키 큰 활엽수나 넝쿨식물

을 심어 여름철 햇빛이 건물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막고 겨울철 낙옆이 지면 햇빛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게 한다.

‐ 태양열로 바닥을 데우는 일본의 ‘Om솔라시스템’

(OM Solar System 개요)

일본에는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OM솔라시스템’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오쿠무라 

아키오라는 건축연구가가 설립한 연구회를 중심으로 패시브하우스 개념과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1987년에 적극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OM솔라시스템’

이 만들어진 후 일본 국내에서만 지금까지 2만채 정도가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어졌습니다. 

‘OM솔라시스템’은 겨울철에는 낮에 처마밑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지붕 위쪽의 태양열 

집열판을 통과하게 하여 뜨겁게 데운 후 지붕 안쪽의 닥트로 모은 후 송풍기를 통해 건물 

바닥 밑의 축열체로 보내어 축열하고 야간에 이 열을 방열하게 하는 태양열 바닥난방 방식입

니다. 여름철 한낮에는 지붕위의 뜨거운 공기를 천정에서 바로 밖으로 배출하도록 조절하기 

때문에 집안이 시원합니다. 해가 없는 날에는 보조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거주자

들의 경우 대부분 보조난방기 없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걱정 없는 사찰을 위한 모색  71

‐ 과도한 시스템 의존, 더 큰 혹 붙일 우려 

(과도하게 시스템화를 시도한 제로에너지 주택)

한국 정부는 에너지등급 인증제도를 곧 도입하고 더 나아가 2025년까지 에너지를 자급하

는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속속 패시브하우스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최근 제로에너지주택(carbon zero house)을 완공했다고 하

네요.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태양열 난방, 지열 쿨 튜브(cool tube)를 이용한 예열 예냉, 

자연 채광, 3중창, 남향집, 중수와 우수 이용, 폐열활용, 슈퍼단열 등 68가지 온갖 자연에너지 

활용 시스템들을 종합한 실험적 건축물입니다. ‘절대 일반인들은 지을 수 없는 집이야 그러

니까 비싸게 주고라도 사야해’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대형건설사와 정부기관 연구자들이 

참가한 제1회 패시브하우스 기술 세미나의 주요 발표자 중 한 사람은 “패시브하우스는 

에너지자족을 기본으로 하는 명품건축”이라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비싼집 만들겠다는 소리

죠. 건설사들이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100%도 아닌 60% 감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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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형 아파트를 지으려해도 최소 30% 이상 시공비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럼 분양가는 얼마나 오를까요. 난방비 걱정하다 집값만 오르게 생겼으니 혹 때려다 더 

큰 혹 붙이는 꼴 되겠네요. 

비용대비 효율만을 강조하는 난방장치나 지나치게 시스템화하여 결국 집값만 올리는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은 둘 다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난방비 걱정없이 에너지를 

자립하려면 단순히 대안에너지 장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건축물을 짓고

자 한다면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치 않는 자연형태양열주택(passive solar house)의 설계 지침

을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경우 경우라면 적정기술을 이용한 간단한 

대안난방 장치를 직접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 사찰에 적용가능한 패시브적 기술들.

전통 사찰의 특성상 건축물의 변경이 어렵거나 자칫 외부 경관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막상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려해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찰 난방에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절기만 이용하는 탈부착식 집열판이나 탈부착식 가변 축열벽구조 등을 이용하

는 것이 적합합니다. 산중 가람이라 해도 배치가 대부분 남향이고, 남쪽으로 긴 툇마루나 

회랑식 복도, 테라스가 발달한 문화관 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위치에 축열벽

(Trombe Wall)을 응용한 가변 비닐막 축열벽구조를 만들어 두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태양열

풍판(Solar air heater)을 벽면 부착하여 겨울철 난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축열벽 구조와 축열벽 설치가 용이한 남쪽 공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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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제작할 수 있는 태양열풍판)

II.4. 적정기술을 이용한 자급자족적 난방장치들 

‐ 산업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자급자족적 난방

산업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 사용하던 난방장치는 무엇일까요? 화목난로, 벽난로, 구들과 

같이 주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난방장치들입니다. 아주 아주 오랜 세월동안 옛 사람

들은 직접 난방장치를 만들고 제 손으로 땔감나무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에너지

를 자급자족하는 삶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난방비 부담이란 개념조차 없었겠죠.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림이 급격히 훼손되었고 땔감을 사야 하는 형편이 되었죠. 결국 감당 

못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 핵연료까지 이용하

면서도 에너지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과거처럼 우리도 직접 난방

장치를 만들고 연료를 제 손으로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땔감나무 때문에 온 산이 벌거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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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까봐 화들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나무뿐 아니라 다른 자연에너지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제손으로 직접 

만들어 적용할 수 있는 난방분야의 자급자족 생활기술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외면당해

왔을 뿐입니다. 

‐ 태양열풍판

태양열풍판(solar air heater)은 합판과 골함석판, 단열재, 유리, 주름관, 검정 내열페인트로 

누구나 큰 돈 들이지 않고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대안 난방장치입니다. 실내 공기가 남쪽 

벽이나 지붕에 설치한 태양열풍판을 통과해 순환하면서 집안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영하 

10도에서도 태양열풍판을 바로 통과한 공기의 온도는 30~40도까지 올라갑니다. 일본의 

‘OM 솔라시스템’도 결국 태양열풍판에 바닥 축열체를 연결해서 좀더 기계적으로 확장한 

시스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함석과 합판으로 만드는 태양열풍판) 

‐ 로켓매스히터(Rocket mass heater)

요즘 저는 공간난방과 바닥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난로겸용연통구들(로켓매스히터, 

rocket mass heater)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워크샵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작도 적게들고 실내에서 불을 피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연소에 가까울 정도로 연소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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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아 장작도 60~7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로켓매스히터는 해외 환경운동가들이 

개발한 개량 나무화덕인 로켓스토브(rocket stove) 이론을 구들과 난로 분야에 응용하여 개발

한 난방장치입니다. 난로와 구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전통구들

의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난로겸용연통구들과 전통구들을 

결합하거나 벽난로 구조와 전통구들을 결합하여 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로켓매스히터와 복합 난방)

‐ 참조할 사이트들

거창한 제로에너지하우스에 적용된 대다

수의 기술들도 알고 보면 난방 부담을 줄이

고자 한 수 많은 개인들의 노력을 산업화한 

것입니다. 산업제품 이전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우리가 직접 

만들면 최선의 난방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차

선의 저렴한 난방장치를 만들어 그 덕을 톡

톡히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대안에너지 장치 설치비때문에 주저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직접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장치들을 이용하면 그 만큼 실천의 기간은 



76  2010년 사찰 에너지 절약·자립을 위한 워크숍

길어집니다. 난방비 부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 자급자족을 위한 생활 에너지기술을 

익혀가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이미 앞서가는 사람들의 노력은 우리를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정기술센터(www.ncat.org), 대안기술센터(www.cat.org.uk), 한

국대안기술센터(www.atcenter.org), 바이오에너지리스트(www.bioenergylists.org), 태양으로지

어라(www.builditsolar.com), 솔라컴포넌트(www.solar‐components.com) 등 웹사이트를 참조

해보세요. 제가 운영하는 흙부대건축네트워크 카페(cafe.naver.com/earthbaghouse)에도 지

속적으로 생활에너지 기술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III. 취사 에너지의 대안

III.1. 1만명분 요리도 거뜬한 셰플러 태양조리기

태양열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상자형 조리기와 파라볼라 접시형 조리기가 가장 대중적입니

다. 일반 상자형 조리기는 100도까지 올라가고 파라볼라 조리기는 250도 이상 올라가지만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사찰에 적합치 않습니다. 셰플러(Scheffler) 조리기는 

햇빛을 집중시켜서 아주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만 잘 나면 모든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반사경의 곡면이 완만하고 크기 때문에 초점이 멀리 떨어진 곳에 

생기기 때문에 이 곳에다 부엌을 만들면 건물 안에서도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름 6미터

의 셰플러 조리기로는 60명분 이상의 요리를 할 수 있고, 온도는 섭씨 500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셰플러 조리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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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는 셰플러 조리기를 100개 정도 연결하여 공장이나 명상센터에서 1만 명 분 요리를 

하는 시스템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로는 먼저 증기를 만들고 나서 이 

증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증기발생기를 장착한 셰플러 조리기)

III.2. 장작 투입은 적고 화력은 큰 조리용 로켓스토브

조리용 장치로 가장 대중적으로 가스레인지가 이용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온의 열을 낼 

뿐 아니라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장치를 대체할만한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과 같은 가스레인지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3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전세계 인구 중에 대다수는 가스가 

아닌 나무를 땔감으로 이용하는 화덕을 요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소부위

를 단열처리하고 공기역학이나 열역학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로켓스토브 화덕들이 제3세계

에서부터 이용되기 시작했고 국내에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로콋스토브는 기존 나무

화덕에 비해 많게는 60~90%까지 화목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연소에 가깝게 

연소가 이뤄져 연기도 적고 열효율도 좋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현대적인 편의에 익숙해진 

사찰이나 일반 가정의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완전히 로켓스토브로 대체하긴 어려워 보입니

다. 그러나, 콩을 삶거나 곰국을 끓이는 등 오래 식재료를 삶거나 요리를 할 경우 가스레인지 



(오븐, 요리용 철판, 온수관 등이 

달려있는 조리용 로켓스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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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로켓스토브와 같은 효과적인 개량 나무화덕은 훌륭한 보조 조리기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개량된 조리용 로켓스토브들은 중남미의 대형대중식당, 대학교의 

학생식당, 가정 주방 내에서도 당당하게 조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대형 식당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로켓스토브 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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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주방용 벽돌조적 로켓스토브)

(대형 가마솥용 조리용 로켓스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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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던지기 4]

허울뿐인 생태사찰, 에너지전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박 승 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준] 대표)

언제부터인가 불교계 안에서도 친환경, 생태 등등의 용어가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말 그대로 생색내기나 허명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부처님 말씀처럼 진리를 더럽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 5계를 발표하고, 

물아끼기, 음식물남기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모피 안입기, 화장하기 등을 실천한다고 

하면 무엇합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의식주 일상생활의 근본에서부터 환경파괴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 이는 주춧돌을 부수면서 집을 수리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

니다. 

어떤 사회이건 사회를 유지시키는 핵심 원천은 에너지와 식량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바로 그 사회는 붕괴되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알려진 수메르의 흥망성쇠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은 황폐한 사막이지만, 수메르 도시국가가 출현할 그 당시에는 울창한 숲 지대였

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 밀림의 나무들을 베어 농토를 만들고 집을 짓고 밥을 지어먹고 

그릇을 굽고 연장을 만들고 그리고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낸 

결과 숲은 이윽고 사막이 되었고 결국 에너지인 나무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수메르 도시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수메르에 이어 우르, 라가시 등등의 도시국가들도 차례로 숲에서 태어나 숲의 파괴하고 

이윽고는 붕괴되는 흥망성쇠를 되풀이했습니다. 아메리카의 마야문명도, 캄보디아의 앙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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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와트 문명도 마찬가지로 숲의 파괴와 문명 붕괴 역사의 사례입니다. 라파누이 섬 사람들

도 울창한 숲을 에너지로 거대한 모아이 석상문명을 일으켰지만 마지막 남은 나무를 베고는 

석상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탈출할 수 있는 배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좁은 섬 안에 갇혀 드디어는 전쟁과 아사(餓死)와 끔찍한 카니발리즘(식인풍습)으로 

치닫고야 만 황무지의 생지옥도를 스스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에너지는 석유입니다. 원자력도 있고, 석탄도 있고, 

가스도 있지만 자동차, 비행기, 배를 비롯한 수송에너지와 의식주 모든 부분에 걸쳐 있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각하면 단연 석유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세기 중반 

석유를 땅 속에서 캐내 쓰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은 그 양상과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

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석유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풍요사회를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석유가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대략 전체 석유매장

량의 절반 정도를 태워버린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이 정점에 도달하는 이른

바 석유정점(Peak Oil) 시기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석유정점이 닥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석유정점이 되면 석유 가격이 2백 달러, 3백 달러로 치솟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 

확보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 위에 세워진 산업문명 자체가 붕괴됩니다. 석유가 

없는 세상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칫솔도 치약도 휴대폰도 옷도 신발도 장판도 가전제품

들도 모두 석유화학 제품이거나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자연물 빼고 

모든 상품의 색깔은, 총천연색으로 울긋불긋한 옷부터 자동차와 집과 하다못해 아스팔트의 

차선 색깔도 모두 석유입니다. 석유가 없다면 칼라 텔레비전은 불가능하고 패션도 불가능하

고 대중미술도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식량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한 끼의 식사에는 석유가 90%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석유를 먹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삶은 인류 역사상 지극히 짧은 시간만 가능한, 

전혀 지속불가능한 생활방식입니다. 석유는 자연이 준 기적의 물질입니다. 부처님이 특별히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너희들만 이 석유를 쓰라고 

선심을 베푸신 것도 전혀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풍요는 사실 미래세대의 저금통장

을 강탈해 꺼내 쓰는 강도질의 풍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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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자본주의 산업체제는 지속불가능하며 급속하게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 빙하처럼 

급속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붕괴는 끔찍한 전쟁과 집단 학살, 참혹한 

아사로 귀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풍백화점 5분 전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눈 바로 앞에는 광기의 파시즘이 어른거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붕괴를 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에너지 소비

를 혁명의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체제로, 분산형의 지역자립 

에너지 체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찰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지간한 규모의 사찰에는 대부분 고압선이 들어와 있고, 연간 에너지 비용은 억 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신 스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겨울철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입니다.  

한국의 사찰은 지금 전기에너지를 너무나 과도하고도 흔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은 지금 한 달에 수백 수천 명의 수퍼맨을 일꾼으로 부리는 전혀 지속불가능한 수행생활

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기소비량이 수백 수천 킬로와트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1kWh의 전기에너지란 320미터 높이의 파리 에펠탑에서 땅에 있는 소형 승용차를 맨손으

로 꼭대기까지 들어 올리는 힘과 같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수퍼맨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스님의 원력이 크다 해도 

이것만은 불가능합니다. 

이 1kWh의 전기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3배의 에너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그냥 대기 중에 연기로 사라지고, 이것이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지난 2백년 간 땅 속에 있던 화석연료가 지상으로 뛰쳐나온 결과는 다름아닌 기후변화입니

다. 이제 기후변화는 임계턱을 넘어 어떻게 어디로 향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에너지를 과다하게 낭비하고 있는 한국의 사찰들은 지금 기후변화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의 사찰에서 불법승 3보를 지키기 위한 스님과 대중들의 

수행과 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사찰을 지키기 위해 탐진치 3독에 기인하는 

생태계 파괴와 개발에 맞서 전국 방방골골에서 수많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니, 골프장이니, 송전탑이니 각종의 개발과 환경파괴 사업이 왜그리도 많은지 전국 방방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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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스님들과 지역 대중들의 사찰환경을 지키기 위한 힘든 싸움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영남 알프스 천황산 아래 알프스 목장 부지에서는 얼음골 케이블카 백지화

와 영남알프스 바람발전 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산행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울산-밀양 지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불교계 연석회의 주체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아마

도 역대 기자회견 가운데 가장 높은(!)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간간히 비를 뿌리는 

날씨였음에도 정말 알프스라는 이름이 허명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산행이었습니다. 운문

사, 석남사 등을 대표해서 통도사 스님도 함께 나와 붇다의 가르침에 따라 영남알프스의 

생태계와 사찰 환경을 지키는 투쟁에 앞장서겠노라는 다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빼어나게 아름다운 산에다 케이블카 건설과 대규모 바람발전 단지 조성이라니! 

산이 산으로 보이기보다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인간들의 그 말기에 이른 개발과 성장 중독증

이 참으로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지난 시절 한국의 사찰들은 개발과 자연생태계 파괴에 맞서 정부 당국과 개발업자를 

상대로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가야산 해인사 골프장 반대투쟁은 10년에 걸쳐 결국 골프장

을 백지화시켜냈습니다. 고속철 경주 통과 반대운동도 결국 경주 도심 통과를 철회시키고 

우회노선을 관철시켰습니다. 2000년 지리산 댐 건설 계획도 불교계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

체의 결집된 힘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천성산과 사패산, 새만금에서도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맨 선두에는 스님들과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같은 반대와 보존의 수행 투쟁을 넘어서서 사찰이 생태사찰의 이름에 걸맞게 

생태계의 지킴이로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의 모범을 만들어 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

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에너지 소비 혁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찰 건축에 단열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른바 패시브하우스를 지향하는 

가람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나무는 가장 우수한 단열재입니다. 문제는 나무와 벽체 사이에 

틈이 너무나 많아 에너지가 그냥 솔솔 샌다는 데 있습니다. 이 틈을 단열테이프 등으로 

막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절집의 창은 단열이 거의 되지 않아, 거칠게 말하면 돈을 그냥 

마구 밖으로 뿌려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을 이중삼중 창으로 해야 하며 그 

틈을 잘 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미 독일은 패시브하우스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형편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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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연후에 해, 바람, 물,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재생가능에너지를 가능한 설치해서 깨끗

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절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사실 수세식 화장실이란 근대 

서구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멍청한 발명품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고 골짜기를 오염시

키는 주범이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똥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은 먹은 음식의 30%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설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똥에 짚과 음식찌꺼기와 재를 넣어 발효시켜 질좋은 거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양에는 이 거름이 없어서 휴경을 통한 지력 회복 방식을 사용했고, 

심지어는 농부들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인골을 수집해 비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토양관리국장을 지냈던 프랭클린 히람 킹 박사는 20세기 초 동양 3국을 방문하고 나서는 

4천년 동안 생태순환의 농업을 이어온 동양의 농법이야말로 미국과 서구 농업의 대안이라

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태순환의 농사법을 포기하고 거꾸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량 살포하는 서구의 석유농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거름은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일꾼으로 일하는 호기성 발효입니다. 그런데 똥을 

다른 음식물 쓰레기나 각종의 식물성 찌꺼기들과 함께 밀폐된 공간에 넣으면 산소를 싫어하

는 혐기성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메탄가스를 모아 사찰에

서 취사와 난방용 연료로 쓰면 됩니다. 물론 혐기성 발효 이후에 생기는 양질의 액비와 

고형 비료는 사찰의 논과 밭에 질좋은 유기농 비료로 쓰일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찰에서 해우소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천을 해왔습니다. 석남사 해우소는 

과감하게 수세식 화장실을 걷어내고 똥을 액비화하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송광사 해우소

도 거름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똥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거름도 만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흔히 사찰에서 설치한 복잡하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미생물 똥 분해 처리방식은 대안이 아닙니다.

일찍이 부처님이야말로 생태주의를 실천한 선각자였습니다. 부처님은 나무와 숲을 우리

와 같은 생명체라고 설파하셨고, 생태순환의 삶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

로 산다는 것은 문명 붕괴의 삶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문명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서구의 생태주의가 붇다의 가르침에 귀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흔히 말하는 

생태근본주의야말로 붇다의 중도에 부합하는 생각과 실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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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 사찰은 수행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반대와 보존을 뛰어넘어 대안의 에너지전환 

실천에 앞장서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단순 소박하기만 했던 부처님의 삶 그대로 

에너지-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사회를 생태 순환의 사회로 바꾸는 운동의 맨 앞에 한국 

사찰이 서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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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던지기 5]

똥은 에너지다
수세식 화장실과 화학비료: 가장 멍청한 근대의 일란성 쌍둥이 발명품

박 승 옥

수세식 화장실에 중독된 청소년들

얼마 전 겪었던 일이다. 요즘에는 시골집도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몇 가족이 놀러간 시골 어느 조그만 절집 해우소(解憂所: 절집 뒷간을 이르는 

말)가 지금은 거의 골동품에 가까운 보기 드문 푸세식이었다. 절집 안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예 없었다. 일행 가운데 하나인 중학생 여자 아이 하나가 냄새 진동하는 그 해우소를 

조심조심 얼굴 찡그리며 들어가더니 곧바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뛰쳐나온 아이는 곧바로 엄마 품으로 돌진해 그만 울음을 터트리는 것이었

다.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서양변기, 즉 앉아서 볼 일을 보는 좌식 양변기도 없는데다 부춛돌

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 볼 일 볼 수 있게 그냥 구멍만 뚫어놓은 그 네모난 구멍 안으로 

똥통 바닥에서 우글우글 꾸물럭대는 구데기를 본 모양이었다. 결국 제 엄마가 가장 가까운 

주유소까지 차를 몰고 나가서야 그 아이는 간신히 뒤를 볼 수 있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거의 모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볼 

일을 잘 못본다고 한다. 심지어는 학교 화장실도 더럽다고 가지 않고 마냥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싼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가히 정신병 수준으로까지 

치닫는 기이한 위생관념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똥 자체를 혐오하고 더러운 쓰레기이자 불결하고 또 병원균이 득시글거리는 오염

물질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다. 도대체 자신의 몸에서 나온 똥과 오줌을 무슨 에일리

언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겁을 하고는 군사작전 하듯이 눈에 띌세라 재빨리 학살(!?)해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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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런 말도 안되는 가학성 히스테리 의식과 문화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을까. 

도대체 에너지이자 비료로서 아주 훌륭한 유기물질인 사람 똥을 애써 엄청난 돈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하는 이런 멍청한 짓이 어떻게 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도시 

문명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어 버리고 말았을까. 

    

복합오염의 주범 수세식 화장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수세식 화장실은 근대화의 산물이다. 근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목표는 근대화, 현대화, 서구화였다. 경제발전이란 곧 서양식 생활양식의 채택을 뜻했다. 

서양의 산업문명, 석유문명을 지고지선의 모범으로 삼아 허리띠 졸라매고 모든 것을 오직 

서양의 것을 본받아 서양의학, 서양과학, 서양 인문학, 서양 사회과학, 서양식 생활양식을 

몽땅 통째로 흉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략 삼사십 년만에 우리는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산업화와 서구화를 

이루어냈다. 피부 색깔과 언어, 습관, 문화 등이 다를 뿐이지 지금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모습과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은 거의 차이가 없다. 매연으로 가득찬 대도

시에서 화석연료를 태워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비슷한 육식 위주의 음식을 

먹고 비슷한 술을 마신다. 비슷한 텔레비전을 보고, 비슷한 휴대전화로 쉴새없이 누군가와 

중얼중얼 얘기하고 그리고 비슷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 물론 비슷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

하는 것도 똑같다.   

그러나 근대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돼도 엄청

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첨단 디지털 산업문명의 혜택을 고스

란히 입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자연과는 철저히 멀어진, 사람이 단순히 로봇과 

같은 기계가 되어버리고 만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

다. 산업문명은 자연과 괴리된 삶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순환을 철저히 조각조각 

깨뜨려버리고 나아가 자연을 아예 파괴하고 있다는 자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화석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얻고 지구자원을 파내 현대문명의 그 수많은 고층 빌딩과 

공장을 짓고, 자동차와 컴퓨터 등 숱한 물건들을 만들어 사용하지만 그 댓가로 유독성 

화학물질들로 인해 사람들은 암과 아토피와 같은 문명 질병으로 죽어간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조차 없는 기후변화를 일으켜 언제 어느때 멸종으로 치닫게 될지 알 수 없는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현대 산업문명은 일종의 자살 문명, 멸종의 문명임이 확연해지

고 있다. 자연의 순환을 깬 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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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업보의 상징이 다름 아닌 수세식 화장실이다. 

똥은 쌀과 채소, 고기로 다시 우리 입으로 돌아왔다 

불과 삼사십 년 전인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는 똥을 훌륭한 거름으로 사용했다. 

서울 근교 농촌 지방에서는 돈을 주고 서울 시내 똥을 퍼가 퇴비를 만들었다. 이미 오래전인 

조선시대 이전부터 사람 똥이나 가축 똥은 재나 왕겨, 각종의 음식쓰레기, 볏집이나 풀 

등과 함께 섞여 퇴비로 변해 논밭의 주요한 영양 공급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그때는 똥을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집에 가서 누면 어른들의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퉁시라 하여 뒷간이 바로 돼지집으로 사람 똥이 돼지의 주요한 음식이었다. 

때문에 20세기 초 천주교에 대항해 벌어진 농민항쟁 당시에 농민군들은 관군과 전투 중에도 

뒤를 볼 때는 어김없이 돼지에게 밥을 주기 위해 집까지 뛰어가 퉁시에서 일을 보았다고 

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한다. 이 음식물은 물론 지구상 모든 생명

의 원천인 햇빛 에너지의 산물이다. 식물과 동물 모두를 먹는 잡식성인 사람은 밥통과 

배알에서 이 음식물을 태워(우리는 이것을 점잖게 소화작용이라고 말한다) 사람 몸에 필요

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런데 사람은 이 음식물 에너지의 약 30% 정도만을 불태워 쓰고 

나머지 70%는 똥과 오줌으로 배출된다. 똥은 이렇게 불타고 남은 생명의 여분으로 유기물질

이 풍부한 에너지원이다. 

전통 농업사회에서 이 똥은 대부분 논이나 밭으로 돌아가 쌀과 같은 곡식이나 채소로 

다시 우리 몸 속으로 돌아왔다. 또는 개나 돼지의 영양 만점 식사로 제공되었다가 다시 

양질의 개고기나 돼지고기로 돌아왔다. 자연에는 폐기물이란 없다. 농업사회에서는 폐기물

이란 개념은 없었다. 어떤 쓰레기라도 다 재활용되었고 생태계는 순환되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사람은 폐기물을 만드는 이상한 종으로 변신해 버렸다. 

그것도 엄청난 양을 만들어내 이제는 지구 밖 우주에서까지 폐기물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 

일찍이 지구상에 이런 생물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인류라는 종은 특별하다. 만물의 영장이라

기보다는 만물의 학살자이자 자살자인 정신이 온전치 못한 포유류라는 점에서 슬기로운 

종(호모 사피엔스)이 아니라 폐기물을 만드는 특이한 종임에 틀림이 없다. 더구나 이 종은 

또 그 개체수가 순식간에 기하급수로 늘어나 온 지구에 빽빽하게 포화상태로 들어차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구 생태계의 입장에서는 가히 재앙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다면 

지나친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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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을 정화(!)하는 미친 현대인들

오늘날 사람들은 유용한 에너지이자 거름인 똥을 일부러 돈을 들여 먹는 물로 씻어내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물을 또 엄청난 돈을 들여 정화해서 다시 먹는 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찌꺼기는 또 돈을 들여 (작은) 유조선 같은 배에다 싣고 바다로 나가 

바다에다 버린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산에서 서쪽으로 200km 지점, 울산 남동쪽 63km 지점, 

포항 동쪽 125km 지점 등 세 군데가 해양투기 지점이다. 

자신의 똥을 황금빛 곡식과 채소로 보지 않고 폐기물로 버리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폐기물로 비하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 실제 현대 사회는 현대사회의 밥통과 배알에서 

소화되고 있는 노동력 제공자를 빼고는 모두 쓸모없는 폐기물로 인식한다. 노인이나 노숙자, 

장애인들, 실업자들은 사회가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만 하는 군더더기의 잉여인간, 귀찮은 

폐기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인식과 이런 인식 아래 행해지고 있는 

각종의 사회제도에 대해 그냥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무감각의 생활에 갇혀 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62년 

마포 아파트에 세면기, 욕조, 좌변기가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된 것이 아마도 아파트에 

수세식 화장실이 본격 보급되는 신호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이후 아파트가 

도시주거 공간으로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수세식 화장실은 아파트의 필수 시설이 

되었다. 그러면서 일반 주택에도 빠르게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었다. 1977년부터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만 음식점과 유흥업소 허가가 나왔다. 수세식 화장실은 단연 깨끗한 

위생시설을 갖춘 근대화, 도시화의 상징이었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서는 분뇨차나 똥지게를 볼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일반 서민들은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수세식 화장실의 역사는 기껏해야 근대화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삼사십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똥이란 불결한 것이며 

각종 질병의 온상체라는 우리의 위생관념은 이제는 흔들릴 수 없는 신념으로 확립되었다. 

똥의 동무, 청소부 박테리아

그러나 똥은 음식물쓰레기나 왕겨, 톱밥, 풀 등과 함께 푹 썩으면, 즉 박테리아에 의한 

분해과정을 거치면 오염물질이 아니라 똥과는 전혀 다른 물질인 훌륭한 거름이 된다. 그리

고 이같은 분해 과정에서 각종 병원균과 기생충은 모두 죽어버리고 만다. 물론 심지어는 

독성 화학물질까지도 분해되어 버린다. 이런 분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산소가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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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번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영양소가 분해되는 호기성 분해(好氣性, aerobic process)와 

산소가 없는 곳에서 번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영양소가 분해되는 혐기성 분해(嫌氣性, 

anaerobic process)가 그것이다. 쉽게 말해 호기성 분해는 부패이고 혐기성 분해는 발효라고 

보면 된다. 박테리아라는 청소부는 산소가 있건 없건 부지런히 똥을 분해해서 분자 구조가 

전혀 다른 물질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물론 박테리아는 월급도 받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같은 청소부 일을 자청해서 한다. 

호기성 분해는 거의 냄새도 나지 않는다. 따라서 똥을 왕겨나 톱밥, 기타 다른 식물들과 

섞을 때 호기성 박테리아가 일할 수 있게끔 공기가 통하는 충분한 공간만 켜켜이 만들어주면 

아무런 냄새도 없이 양질의 거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냄새가 나는 것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혐기성 박테리아가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혐기성 발효가 일어나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가스가 발생한다. 그러나 나중에 설명

하겠지만 이 메탄가스가 또한 바로 전기와 열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에너지이다.

호기성 박테리아는 섭씨 15도 부근에서 잘 자라는 저온성과 20도에서 45도의 중간 온도에

서 잘 자라는 중온성, 그리고 45도 이상에서 잘 자라는 고온성으로 나눈다. 물론 80도 이상에

서 잘 자라는 초고운성 박테리아도 있다. 우리 몸에서 나온 똥 속에는 이런 박테리아가 

1g에 1조 개나 있다. 그러니 시간이 좀 더 걸려서 그렇지 겨울에도 퇴비 더미 속에서는 

겨울잠도 없이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정규직 청소부 박테리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

게 열심히 일하는데 열이 안날 수가 없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도 유독 거름자

리에서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은 바로 이런 산소 좋아하는 박테리아의 땀이다.  

물론 저온 분해 과정에서도 조금 더디긴 하지만 고온 분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병원균과 

각종 기생충 알 모두가 분해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곰삭은 똥거름은 화학비료로 망가

진 논밭을 다시 살려내기도 한다. 논밭에 남은 잔류 농약 성분 또한 거름을 뿌리면 분해되어 

버리는 것이다. 질병의 온상체가 아니라 똥은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치료제의 재료이다. 

최악의 똥처리 방식, 수세식 화장실

똥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메탄가스 냄새도 나고 각종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다. 

서양에서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수세식 화장실이 등장한 것은 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영국 런던을 비롯한 유럽

의 도시들은 똥을 하수구나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버리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세 유럽의 페스트 창궐도 이처럼 마구잡이로 버린 똥이 한몫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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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알려져 있다. 길거리가 워낙 똥오줌으로 뒤범벅된 상태인지라 여성들이 정장을 

하고 외출하면서 옷에 똥이 묻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 오늘날의 하이힐이다. 이층집에서 

창 밖으로 던지는 요강의 똥과 오줌을 피하기 위해 머리에 쓴 것이 바로 신사 숙녀의 창이 

넓고 높은 모자이다. 똥이 패션과 유행을 창조해낸 셈이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 이르러 

도시 하수구 체계가 대폭 정비되는 것과 함께 오늘날과 같은 워시다운형 변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세식 화장실은 똥을 더욱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최악

의 똥처리 방식이었다. 

20세기 초 미국 농무부의 토지관리국장을 지낸 위스콘신 대학의 킹 박사나 동경대학에 

와 있던 에드워드 모스, 포르투칼의 선교사 프로이스 등 일부의 서양인들은 수세식 화장실과

는 전혀 다른 동양의 똥 이용 방식을 직접 와서 보고는 놀라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 사람들은 서양과 달리 똥을 돈주고 사서 거름을 만든다고 

찬탄해마지 않았다. 이렇듯 서양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해 마지 않던 자연순환형 농업이 

불과 몇 십 년만에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똥오줌 씻어내는 데만 한 해에 댐 몇 개라니!

사람 한 명이 하루에 몸 밖으로 내보내는 똥은 대략 하루 한 번에 1kg 정도이다. 오줌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약 여섯 번에 1.5~2.5리터 수준이다. 그런데 이 똥과 오줌을 씻어내는데 

필요한 수세식 변기의 먹는물 양은 한 번에 보통 일반 변기의 경우 13리터(절수형 변기는 

6리터 정도)나 된다. 1.8리터짜리 음료수 페트병 7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하루 일곱 번만 

화장실에 간다 해도 한 사람이 자신의 똥과 오줌을 씻어내는 데 드는 먹는물 양은 자그마치 

최소 90리터가 넘고 페트병으로는 자그마치 50병이나 된다. 수돗권 2천만 명이 하루에 

똥오줌을 내보내기 위해 수세식 화장실에서 쓰는 수돗물 양만해도 180만 톤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1년이면 약 6억 6천만 톤이다. 수자원공사의 계산대로라면 수많은 인민들이 반대해

서 무산된 동강댐 공사에 1조원이 들고 거기서 만드는 물의 양이 3억 6천만 톤이라고 하니, 

수도권 주민들은 오로지 똥오줌을 씻어내는 데만 1년에 동강댐 2개 정도의 물을 쓰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인민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은 409리터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의 잘사는 나라보다도 40% 이상 훨씬 더 많다. 그야말로 물을 ‘물쓰듯’ 한다. 때문에 매년 

조 단위 돈을 들여 댐과 광역 상수도를 건설한다. 수돗물은 대개 먹는 물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수세식 변기를 비롯해서 세탁이나 목욕, 음식물 조리와 세척 등 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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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쓰인다. 우리나라 수도요금은 톤당 316원으로 미국의 2,310원에 견주면 9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상수도의 1년간 요금 부과액(2003년)은 총 2조 3924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대개 먹는 샘물은 수돗물보다 5백배에서 1천배의 가격에 팔리는데, 먹는 샘물 판매금

액(2003년)은 1903억 원 정도이다.   

1993년부터 5년 동안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에 총 15조 9천억 원을 투자하였다. 1년에 

평균 3조 2천억 원, 하루 87억 원이라는 돈이 맑은 물을 만드는 데 쓰인 셈이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그 후속대책으로 물관리 종합대책이 세워져 2005년까지 10년 동안 자그마치 

26조 9천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수돗물이 좋아졌다거나 

강물이 맑아졌다고 생각하는 인민들은 거의 없는 것같다. 자, 숫자에 도무지 밝지 못해 

늘상 사기만 당하고 사는 어수룩이들도 이런 수치 정도는 그냥 쓱 쳐다만 봐도 무엇인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수세식 화장실 문명에 

중독되어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말이다.   

땅, 강, 바다를 살해하는 쌍둥이: 수세식 화장실과 화학비료

일반 시민들이 정화조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분뇨처리 시설과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데, 그리고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해도 엄청나다. 그렇게 정화조를 통과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간 똥오줌을 씻어낸 물이 

아주 깨끗한 물로 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다. 법에 정해진 산소요구

량(BOD) 기준에 맞다고 해서 위생정화된 물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화조에서 

희석된 물은 사실 똥오줌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죽어버린 상태에서 오히려 수인성 질병 

병원균의 서식처가 되어 버리고 만다. 그야말로 병원균의 온상이 되는 오수로 변하는 것이

다. 정화조에 남겨진 찌꺼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법으로 정해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사람 똥과 

가축의 똥으로 아주 양질의 퇴비를 만들거나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위법이라고 고발당하고 만다.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위생관념에 도착되어 미래를 학살하는 정신이상자들의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똥이 양질의 거름으로 변신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염물로 강과 바다로 쓸려나가면서 대신

에 논과 밭은 화학비료로 뒤범벅되기 시작했다. 화학비료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처음에

는 작물 생장을 촉진하는 기적의 비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56년 충주비료가 가동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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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남한에 본격 공급되기 시작한 화학비료는 이제 땅을 죽이는 토양 산성화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흙이 산성화되면 거기서 자라는 작물도 산성화되고 그것을 먹는 사람도 

산성화된다. 또 흙이 딱딱하게 굳어 공기 유통이 되지 않고 미생물이 줄어들면서 식물 

뿌리가 잘 자랄 수 없게 된다. 한 숟가락의 흙 속에는 약 1억 마리의 박테리아와 방선균 

2천만 마리, 원생동물 1백만 마리, 조류와 균류 약 20만 마리가 살고 있다. 가히 미생물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학비료는 그런 미생물이 사라진 죽은 흙을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 가운데 병원균들은 대개 산성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은 끊임없이 병해충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또 농약중독과 잔류농

약 공포에도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살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화학농법의 악순환이다. 

화학비료 또한 질소는 70%, 인산 가리는 80% 정도나 흡수되지 못하고 빗물에 씻겨 강을 

오염시킨다. 

똥을 살해하는 범죄자들이 땅을 살해하는 화학비료도 만들어냈다. 한마디로 수세식 화장

실과 화학비료는 산업화와 근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란성 쌍둥이의 발명품이다. 

그리고 물론 가장 멍청한 범죄를 저지르는 발명품이다. 

똥이 전기를 생산한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2005년 독일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들른 곳이 독일 바이오가

스 협회 회장인 조세프 펠마이어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었다. 펠마이어는 자신이 직접 

150여 마리의 젓소를 기르면서 1996년부터 여기서 나오는 소똥을 주연로로 바이오가스 

전기를 생산한다. 연간 소똥 9천톤에다 음식물쓰레기 6천 톤, 농산물시장에서 나온 야채나 

과일쓰레기 2천 톤, 도축장 기름덩어리 1천 톤을 섞어 하루 약 1만 2천kWh의 전기를 생산한

다. 전기 판매 수익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150만원이 넘는다. 독일은 개정된 

전력매입법에 따라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연간 전력 생산량이 15만 kWh 이하이

면 17.5유로센트, 그 이상이면 16유로센트,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할 때는 10.23유로센트 가격으로 전기를 사준다. 

이처럼 똥은 전기를 생산한다.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들은 똥을 청소하면서 

열심히 방귀를 뀌어대고 바로 이 메탄가스를 태워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

다. 이 전기 생산과정에서는 열도 발생한다. 똥오줌을 발효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이런 

발전 방식이 다름아닌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이다. 메탄가스 1톤은 1리터의 석유에 해당하

고 9.94kwh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리고 최후로 더 이상 메탄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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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가 다된 똥은 쓰레기가 아니라 질좋은 비료로 새롭게 태어난다.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 설치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똥오줌과 각종 음식물 쓰레기, 풀 

등을 함께 집어 넣어 발효시키는 발효조 탱크와 메탄가스 저장소, 그리고 발전기만 있으면 

된다. 축산 분뇨의 양에 따라 발효조나 가스포집소의 크기가 다르고 발전기의 용량이 다를 

뿐이다. 발전소 주인은 똥과 풀과 기타 다른 유기물질을 넣어만 주고 발전기를 점검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모든 것은 박테리아가 알아서 자원봉사를 해준다. 발전기 소리가 시끄럽긴 

하지만 거대한 화력발전소에 견주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가스를 줄이고 

자원을 순환시키면서 동시에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무엇보다도 돈을 버는 일에 그만한 소음

쯤이야 봐줄만 한 것이다.  

발효에도 청소부 박테리아의 기호에 따라 저온발효와 고온발효가 있는데 고온발효 때 

메탄가스의 발생량이 더 많다. 그래서 대개 겨울에는 발생되는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약 30% 정도를 발효조에 열로서 공급해준다. 

똥이 원자력발전소를 없앤다!

유럽의 바이오가스 시설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설치한 농가수는 2005년에 1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민간에서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면 이를 전력회사가 사주는 전력매입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

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등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나라별로 가격은 다르지만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 바이오가스 전기를 사준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처럼 발전량과 성격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곳도 있고, 벨기에나 영국, 스웨덴처럼 시장가격에다 시장가격의 두 

배나 되는 보너스를 덧붙여서 사주는 곳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보다 새로 설치한 

바이오가스 전기에 대해 조금 더 비싸게 사주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바이오가스 발전소는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보급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햇빛발전, 바람발전과 

더불어 이미 바이오가스 발전은 기존의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대교체의 주역 

가운데 하나로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유럽의 농부들은 이제 농사일뿐만 아니라 햇빛발전

소, 바람발전소,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투잡스 족으로 변신 중인 것이다. 

짐승들마다 하루 똥오줌 배출량은 차이가 난다. 다 큰 짐승을 기준으로 한우는 하루 

30리터, 젖소는 40리터, 돼지는 5리터, 닭은 0.2리터 정도의 전기 에너지 자원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은 1억 9157만 9천 마리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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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부에서는 해마다 환경백서를 발간하는데, 2005년 환경백서를 보면 이들이 배출해내

는 축산폐수(환경부의 공식 용어)는 2004년에 하루 총 15만 483톤 정도나 된다. 이걸 전부 

전기와 열로 바꾼다면 원자력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된다. 아니 사람 똥까지 바이오

가스 발전을 하고 바람발전, 햇빛발전을 더 확대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폐기처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람 똥과 오줌에 대해서는 아예 통계도 없다. 환경부의 통계방식을 원용하면 

한 사람이 하루 약 62만 톤의 폐수(!)를 배출해내는 점오염원(point source)이 다름아닌 

4천 8백만 인민들이다. 빗물이나 논물 등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과 달리 일정한 배출경로를 가진 오염원을 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 

인민들이란 그저 점오염원(!?)인 셈이다. 

이런 점오염원일 뿐인 사람과 가축 똥오줌을 이제는 발상을 바꿔 전기와 열, 퇴비로 

바꾸어야만 한다. 전기와 열이 생산되지, 발효 후 찌꺼기는 훌륭한 퇴비가 되지, 수질 오염 

방지하지, 똥오줌을 오염원으로 처리하는 정화비용과 각종 폐수처리 비용 사라지지, 정화조 

비용 사라지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사라지지, 게다가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도 

줄이지 일석십조의 똥오줌 해결책을 주저할 까닭이 없다.

시급한 바이오가스 전력 생산 시설 지원

똥이 복함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최근 농림부와 

환경부는 축산분뇨를 전량 퇴비와 액비로 사용하자는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한 걸음 나아간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은 가축의 똥만 생각했지 사람 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근본에

서부터 문제가 있다. 사람 똥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는 적어도 똥으로 바이오가스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똥과 음식물 쓰레기를 비싼 돈 

들여 폐기물로 매립하거나 바다에 버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와 열과 자연비료로 만드는 방식을 외면해야 할 까닭이 하나도 없다.  

아래표는 각각의 물질들이 발효과정에서 발생시키는 메탄가스의 양이다. 지방이나 빵찌

꺼기, 음식물 찌꺼기가 똥보다 훨씬 더 많이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똥오줌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유기물질이면 무엇이든지 발효조에 함께 넣어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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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박테리아들이 이들을 먹어치우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제가 파워포

인트를 잘 못해 그냥 표를 복사해서 붙여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독일어를 한글로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별별 주문 다하네요!? 위로부터 소, 돼지, 감자찌꺼기, 감자껍질, 

사탕무우잎, 초지풀(wiesengras), 그 밑에 것 생략하고 옥수수(maissilage), 그 밑에 것 생략하

고 음식찌꺼기(speiseahfalle), 그 밑에 것 생략하고 오래된 빵(altbrot), 15% 지방 콩깻묵, 

오래된 지방깻묵, 빵찌꺼기. 제일 밑 세로로 세제곱미터 바이오가스 이하는 삭제. 대신 

맨 위에 제목으로 1톤당 바이오가스 생산량(단위 세제곱미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농촌에서 똥을 발효시켜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용 메탄

가스 플랜트가 시도된 적이 있었다. 제주도의 송당목장에서는 많은 돈 들이지 않고서도 

소와 말똥을 이용해서 메탄가스로 가정용 난방과 취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

에 대한 장기 정책도 없었던데다 다국적 석유기업에 종속되어 버린 정부가 값싼 화석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 메탄가스 연료는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다. 부엌에서 검뎅이 

때문에 고초를 겪던 주부들도 처음에는 대환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똥통에서 부엌까

지 길게 이어진 가스관이 연상시키는, 똥불을 태워 밥을 지어먹는다는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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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린 기후변화 

파괴와 오염인가 에너지와 비료인가

21세기 초입인 오늘날 기후변화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임계점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확언할 수 있는 과학자는 없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간의 

조사연구, 인간의 과학은 무력하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전의 기후변화와 달리 산업화 

이후의 지구온난화는 사람이란 종의 짓이며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멕시코난류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 지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후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기후변화는 가설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끊임없이 엄청난 독가스를 대기로 뿜어낸다. 여전히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자동차를 몰고 시장을 본다. 그 자동차 배기가스가 자신

의 아기를 살해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만도 무려 300만 명의 사람들이 자동차

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스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떠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에어콘을 틀어대고 여전히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으면서 난방을 해댄다.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온난화가스 양을 계산하면 한 사람 당 평균 1톤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평균치는 의미가 없다. 선진국 인민 한 사람이 내뿜는 온실가스는 아프리

카나 아시아 인민의 수십 수백 배나 더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화 이래 이미 뿜어낸 

이산화탄소 양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 이래 3분이 

1이나 증가했다. 메탄가스 농도는 2.5배나 증가했다. 1957년 스크립스 해양연구소가 바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이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야 한다는 소리가 갈수록 커졌음에도 이런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간신히 교토의정

서가 발효되었다고는 하지만 최대배출국인 미국은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모두 함께 지옥으로의 행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숲속으로 가서 생태공

동체를 건설한다고 해서 이런 행진과 기후변화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환상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도피처로서의 자연도 없다. 아마도 자동차를 몰면 벌금을 

물린다거나 수세식 화장실을 쓰면 감옥에 보낸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진이 멈춰진다

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태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이 에너지와 농업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과 자연순환 농업으로의 전환이야말로 무력하지만 촛불 하나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인민들이 그나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동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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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현재의 삶의 방식에 대한, 현재의 도시생활에 대한 성찰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똥에 대한 인식의 혁명이 있어야 

생태적 전환이라는 인식의 혁명에서 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핵심이 아닐까 싶다. 

똥이야말로 에너지 전환과 자연순환 농업으로의 전환에 가장 적합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의 공범인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람 똥에 대한 

인식을 다시 바꾸어야만 할 현실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를 이야기 하면 사람들은 기후변

화로 야기되는 암울한 미래는 자신이 죽은 뒤의 머나먼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광기에 가까운 낭비와 파괴의 문명, 생활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당장 

사람 똥으로 바이오가스 발전을 하자고 말하면 별 미친 놈이 있나 멀끔히 쳐다보다 외면하기 

십상이다. 조금 상냥한 사람이라면 아파트나 밀집된 주거지역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냐는 

현실론을 들먹인다.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사람 똥을 이렇게 파괴하고 물을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 땅을 죽이는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인식만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가능한 현실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왕겨나 톱밥, 짚만 있으면 냄새도 얼마 나지 않는 상태로 얼마든지 대규모 밀집 주거단지에

서도 사람 똥오줌의 수집 씨스템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비료를 농토에 뿌리는 씨스템을 갖추면 화학비료로 죽어버린 땅도 다시 살려낼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전환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진 결과 2003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민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국가가 높은 

가격으로 15년 동안 매입해주는 전력매입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

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고 고시를 만들고 한전

과 계통연결을 하고 등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가히 

행정에 의한, 행정을 위한, 행정의 나라라고 할 만큼 이 나라의 행정은 절망감만 불러 일으킨

다. 

그럼에도 아직도 전력매입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는 국토이용법에 따라 대도시와 신도시에서는 발전소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원천금지되고 있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놀고 있는 공장 지붕에 햇빛발전소를 지으

려고 하면 공장법에 따라 공장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10kW 

이상의 햇빛발전소를 지으려 하면 전기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제동을 건다. 전기판매액이 전기안전관리인의 1년 인건비에도 못미치는데도 말이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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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아직도 우리나라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확대 제도는 아직도 말잔치에 그치고 있을 

따름이다. 산자부 관료와 에너지관리공단의 고위 임직원들조차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인식이나 신념이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물론 점차 바뀌고 있다는 긍정

의 증거가 그나마 희망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파멸로의 눈먼 행진을 멈춰야

우리도 뒤늦었지만 바이오가스 발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파주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와 돼지 똥을 재료로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긴 하겠지

만 이런 의미있는 시작을 생태적 전환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람 똥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전기 생산도 시도되어야 한다. 유럽의 바이오가스 시설은 가축의 똥오줌

을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뿌리깊은 수세식 화장실 문명의 원조 지역답게 사람 

똥을 바이오가스 발전 재료로 쓰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는 곧바로 식량 재앙과 에너지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거대한 식량과 에너지 

쓰나미, 그리고 끔찍한 식량-자원 전쟁과 기아가 우리 앞으로 소리없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한가하게 오염된 바닷가에서 해돋이를 구경하네마네 

사학법을 거부하네마네 장외투쟁을 하네마네 장관 임명이 옳으네마네 하며 우물안 개구리

의 다툼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사람의 삶과 이 사회와 현대문명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불가피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과 발상의 혁명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인류는 산업혁명의 매캐한 연기를 

없애기 위해, 석유와 석탄을 없애고 생태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

하기 위해 급격하고도 새로운 혁명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 혁명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부터 스스로 먼저 시작하는 혁명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 자신부터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혁명 말이다. 박테리아와 

동무가 되어 내 가족 똥과 짐승 똥,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나 전기를 만드는 일도 이런 

실천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똥비료로 텃밭을 가꾸는 일도 이런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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